
입춘과 우수가 지나 봄기운 완연한 날. 담양

봉산마을에서 만난 박성춘(朴成春∙69) 씨가

‘대나무 발(竹簾)’을 하나 펼쳐 보이며“거북이

가쓴글씨가보이냐”고묻는다. 

가느다란 댓살을 촘촘히 엮은 대발에는 거북

이 등처럼 6각형을 한 문양(龜甲紋) 수만개가

모여‘萬壽無疆(만수무강)’이란 글씨를 형성하

고있었다. 

1984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이다. 이를 계기로 그는 지난 1990년 전라

남도 지방 무형문화재 23호 죽렴장(竹簾匠)으

로지정됐다. 

세계유일의 죽렴장이 만든 최고의 수작이기

에 세계명품이다. 그러나 이 대발에는 보이지

않는그만의우직함이담겨있다. 

공예대전 때 심사관들이 대발을 뒤집어놓고

심사를 했다. 그래서 대발에 새겨진 글씨를 단

순한 문양으로만 본 것이다. 그 후 그의 작품은

심사장에서만날수없게됐다. 

‘대나무 발’로 불리는 죽렴은 가늘게 쪼갠 대

나무 살을 명주실로 엮은 가리개다. 더위를 피

해 문을 열고 겉옷을 벗을 때 치던 것이 대발이

다. 나이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처리하던 수

렴청정도 대발을 사이에 두고 했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다용도차단막이다. 

“이것이 모양은 간단해 보여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대살이 끊어지지 않고 가늘고

길게뽑을려면10년은해야되거든.”

저쪽이‘보이는듯보이지않도록’하는‘핵심

기술’은 대살을 얼마나 가늘고 모나지 않게 뽑

느냐에 달려있다. 그가 뽑는 대살의 크기는

0.7mm이다. 일본의 어느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이 0.9mm라고 하니 그의 대발이 일본에 가면

문화재가되어영구보존될것이다. 

대발에 이용되는 대나무는 왕죽과 분죽이다.

그는 부드럽고 수명이 긴 분죽을 쓴다. 2-3년

생 대나무를 겨울에 채취해서 두께 1mm, 길이

140cm 크기로 쪼갬질을 한다. 다시 구멍 뚫린

철판에 대살을 넣어 뽑는 조름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 조금만 속도가 빠르거나

늦으면 모양이 균일하게 빠지지 않는다. 처음부

터끝까지0.7mm가되도록하기위해서는서너

번조름질을해야한다. 

“이 일은 스님들 수행하는 것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단지 스님들은 화두를 챙기는데 나

는 머리를 비우지. 스님은 화두 잡고‘행주좌와

어묵동정’줄창 늘어져야 하지만 이것은 머릿

속에 뭔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대살이 끊어지고

말거든.”

그렇다고 그는 손재주가 남 다른 것도,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쉬지 않고 할 뿐이다.

남이 나뭇짐을 열 짐 하면 그는 하루에 세 짐 했

다. 3일쯤이면 남들과 같이 열 짐이 되어 결국

나뭇짐은 같아진다. 애들에게도 비가 온다고 뛰

지 말라고 가르친다. 옷에 흙탕물만 튈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잣대로 보면 그의 생활

은 늘상 손해보는 삶이다.  그래서 스스로‘바

보’라고한다. 

사실, 그는 1960년대 초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수재다. 당시 대나무골 담양에서 대학에

다니는 이는 손으로 꼽았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생활도 했다. 고시공부를 위해 백양사 서영

암에서 살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은 뜻한

바대로되지않았다. 

어느날,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죽렴작업을 하

다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스트레스

에 짓눌린 머리도 맑아지고, 세상에 이보다 편

한 것이 없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이

니 죽렴작업은 이미 내면 깊숙이 천직으로 자리

잡고있었던것이다.  

조금질이 끝난 대살 1800개를 103개의 고들

개 명주실로 엮어야 대발이 하나 완성된다. 대

살을 엮을 때도 줄을 똑같은 힘으로 조여야 한

다. 오고가는 줄의 힘이 다르면 매끈하게 묶이

지않는다. 

대나무는 특성상 동쪽과 서쪽마디의 길이가

0.3mm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제대로 살려 마

디를 이어가야 한다. 그랬을 때 마디가 왔다갔

다하며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세계제일의기법이다. 

그러기에 어느 때보다도 머리를 비워야할 때

가 엮음질이다. 부인과 둘이서 꼬박 2주일은 엮

어야 작품하나가 나온다. 이때는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이심전심으로 불법이 전해지듯,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가 짝을 이뤄 손을 움직인

다. 치솟는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겠다는 생각마

저도없다. 그대로가‘무념무상’이다. 

작년 여름이었다. 엮음질도 마무리 단계에 접

어들 무렵, 글씨에 물을 들이는 과정에서‘이제

다 되어간다’는 마음이 일었다. 글씨에 사용하

는매직에기름을많이넣었다. 

잠깐 쉬었다가 했어야 했는데‘설마’하며 일

을 서둘렀다. 엮음질을 끝내고 보니 기름이 흘

러색이번지고말았다. 

일년 전에 다듬어놓은 대살, 두 사람이 2주간

혼신을 다한 엮음질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

다. 50년이 넘도록 했건만 여전히 욕심이 문제

였던것이다.   

“대살을 엮는 것은 인연을 엮는 것과 같아. 억

지로 당기거나 밀면 틀어질 뿐이야. 세상살이도

인연의 연속이잖아. 인연따라 순리대로 살아야

해. 괜한욕심부리지않으며살다가야지.”

글=이준엽기자ㆍ사진=박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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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살 엮듯 순리대로…

간단해보여도굉장히어려워

잘뽑으려면10년은돼야해

스님들수행과별반다름없지

화두대신나는머리를비워

욕심생기면끊어지고말거든

세상살이처럼순리대로해야해

“

”

스스리리랑랑카카((정정부부지지원원))

Tradilional 'Vannam' Dancers Kandyan 'Ves' Dancer & Drummers

● 일시 : 2006년 3월 25일 - 5월 31일(65일간) ● 초청 : 국제불교교류협회, 불교상조(국민상조)

● 공연시간
A time : 30분 / B time : 1시간 / C time : 1시간 30분 (총인원 - 남,여 무용단 15명)

● 후원 : 스리랑카 주한 대사관 /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 동국대학교 총동림회 포교분과 위원회

● 공연상담 : 011)581-8851 / 011)1714-8851 www.kookminsangjo.co.kr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행사

N a t i o n a l  L i t e r a r y  a n d  A r t  F e s t i v a l  2 0 0 6

귀의 삼보하옵고,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1주년을 맞이하여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 전통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통적인 불교무용을 통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연을 주최하고 싶은 사암(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행사의

일환으로 공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모든 불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리랑카정부의지원과국제불교교류협의초청하는국립무용단의대표적인춤
캔디안 댄스 -
캔디안 댄스는 스리랑카 캔디왕국(1597년-1815년)의 통치자의 후원 아래에서 번여을 이룬

고전적인 춤이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세가지 전통춤 중 하나이며 매우 정교한 의상과 드럼,

작은 심벌로 연주하는 고도로 발달된 리듬으로 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